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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 regulation of preschooler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 to 5 year 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N = 241) living in 
Busan and Kyungnam province.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α,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EM.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3.0 
program and Amos 23.0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ffective parenting,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correlated positivel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was mediated by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 regul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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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란희, 김선희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론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의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그리고 보

육료 지원 정책 등은 유아들의 보육기관 이용 시기를 앞당기

고 있다. 이로 인해 유아들이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

게 되면서 유아기 발달에 있어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되고 있다. 유아기는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이 시작되는 시

기로서 이 시기 또래는 사회화의 중요한 대리인으로서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는데(Shaffer, 2005),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상호

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습득된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아기 동안의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적절한 사회적 기술 습득은 아동기 이후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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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Jung & Chi, 2006;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감을 의미하는 또

래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 및 유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또래관계 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Park & Rhee, 2001)을 의미한다. 또래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친사회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며 주도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가정을 벗어나 보육기

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해

지는 유아기에 있어 또래유능성은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일차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애정과 관

심을 받으며 성장한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유능한 사

회적 능력을 보이는(Chae, 2010)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

적으로 수용하지 못할수록 유아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또래 아이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지

내는 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Moon, 2007).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몇몇 연

구들(Choi, 2014; H.-N. Kim & Lee, 2008; J. H. Lee & Moon, 

2008; Y. Lim, 2002)은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며 자녀에게 관심

과 애정을 갖고 표현하는 애정적 양육행동(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5)이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hoi, 2014; J. H. Lee & Moon, 2008) 반면 거부적이고 통제적

인 양육행동은 또래유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거나(Choi, 

2014; J. H. Lee & Moon, 2008) 또래유능성 수준을 낮추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애

정적 양육행동이 유아로 하여금 가정 밖 대인관계에서 안정감

을 갖게 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서(J. H. Lee & 

Moon, 2008)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개인적 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

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유아 개인적 

요인은 유아의 내적표상(Chung & Lee, 2006)과 정서조절능력

(J. H. Lee & Moon, 2008) 등이다. Chung과 Lee (2006)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 어

머니에 대한 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표상을 통해 유아

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J. H. Lee와 Moon 

(2008)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를 제외한 또래유능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

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J. H. Lee 

& Moon, 2008), 유아의 기질(H.-N. Kim & Lee, 2008; J. H. Lee 

& Moon, 2008), 언어능력(Choi, 2014), 유아의 정서표현력(J.-

K. Lee & Moon, 2011), 그리고 정서조절(Choi, 2014; B. Y. Kim, 

2015; H.-N. Kim & Lee, 2008; J. H. Lee & Moon, 2008; Y. Lim, 

2002) 각각의 요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개별적 

혹은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을 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

아개인적 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비

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Morris, Silk, Steinberg, Myers와 Robinson (2007)은 부모의 양

육행동과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같은 가족환경적 변인이 유

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설명한 삼중구조모델(tripartie model)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 양육행동, 정서적 코칭 

등의 부모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행동문제를 포함하

는 유아의 적응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보면 유아의 또래유능성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

한 환경적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유아 개인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개인적 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확

인하고자 한다. 

우선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적 요

인 중 정서조절능력은 다수의 연구(Choi, 2014; B. Y. Kim, 

2015; H.-N. Kim & Lee, 2008; J. H. Lee & Moon, 2008; Y. Lim, 

2002; Noh, 2014)에서 그 관련성이 확인되어 왔다. 정서조절능

력이란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맥락에 맞

게 반응하고,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으로(Cole, 

Martin, & Dennis, 2004), 숙련된 정서조절능력을 보이는 유

아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Cho, 2015) 협동적이

며 대인관계가 원활하다(Causey & Dubow, 1992). 반면, 정서

조절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고립된 행동을 보이

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Ji & Chung, 2011; Kupersmidt 

& Dodge, 2004).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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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영향을 받는데, 어머니가 유아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표

현하고 지지적일수록 유아는 정서조절 수준이 더 높다(Chae, 

2010; Davidov & Grusec, 2006; H. R. Lee & Choi, 2005).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와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

이 경험하게 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더 잘 습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H.-Y. Lee & Jang, 2015). 그

러나 어머니가 유아에게 기대와 존중을 표현하지 않고 비지지

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Jin,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정서조절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적 역할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적 요

인 중 유아의 실행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종합

적인 사고와 판단을 돕는 전두엽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

는 시기로, 실행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B. Y. 

Kim, 2015; J. Kim, 2013; Kong, 2012). 실행기능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목적에 맞게 주의를 전환하여 그에 맞는 행

동을 수립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

은 유아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여 또래와의 갈등을 유

발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준다(Akhgar et al., 2014; K. Y. Kim & Lee, 2007; 

Kong, 2012; Nidia, Lynne, Heidi, & Irene, 2014). 반면, 실행기

능이 낮은 유아는 충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다(Anderson, 2002). 따라서 또래유능성 발달을 위해

서는 또래관계에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행동을 돕는 

실행기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실행기능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전두엽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행기능은 적절한 

환경 제공과 초기 양육자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Glaser, 2000; Hwang & Song, 2013). 특히 어머니

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행동

을 억제하고 실행기능을 사용할 기회를 증가시킨다(Y.-J. Lee, 

Kong, & Lim, 2014). 반면,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는 다시 전두엽 

발달에 영향을 미쳐 실행기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Cha, 2015).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실행기능은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

으로 인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J. Kim, 2013; J. E. Kim, 2012 

; Song, 2014)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실

행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실행기능은 유아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즉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새로운 반응을 활

성화시키는 실행기능은 유아가 목적에 맞게 반응을 통제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J. Kim, 2013; J. E. Kim, 2012), 분

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게 하게 한다(Song, 

2014). 따라서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유아 개인적 변인인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이 매개적 역할을 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

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원

활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데 직접적인 기여

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

행기능을 발달시킴으로써 혹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

어 왔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환경적 변인과 개인

적 변인들의 개별적 영향력과 혹은 이들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환경적 요인이 유아 개

인적 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 연구(Chung & Lee, 2006; J. H. Lee & Moon, 2008)

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B. Y. Kim (2015)은 유아의 또래유능

성을 인지와 정서 영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결과물로 보는 발

달의 총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아의 인지적 능력인 실

행기능과 정서적 요인인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적 역할을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개인적 

특성 특히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

함으로써 유아기 또래유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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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아래의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그리

고 또래유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Figure 1. Hypothesized model.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 4, 5세 남녀 유아 총 241명(남아 125

명, 여아 116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80명(33.2%), 만 4세 

79명(32.8%), 만 5세 82명(34.0%)이었고, 성별은 남아 125

명(51.9%), 여아116명(481%)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

동 47명(19.5%), 첫째 73명(30.3%), 둘째 101명(41.9%), 셋째 

이하 20명(8.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123명

(51.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9

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82

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무직 58명(24.1%), 전

문직 36명(14.9%) 등이 있었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300-399만

원 이하가 72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도구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평정하기 위해 Park과 Rhee (2001)가 개

발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어 두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며, 친사회성은 다른 아동과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주도성은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의

견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유아

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유능

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7, 사교성 .95, 친사회성 .91, 주도성 .9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평정하기 위해 Schaefer (1959)

가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W. Y. Lee (1983)이 번안하고, Kong 

(2012)이 수정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ong (2012)

의 척도 중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여 총 

2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을 평정하기 위해 Gioia, Isquith, Guy와 

Kenworth (2000)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

를 Seo (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RIEF-P는 유아

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실행기능을 부모 혹은 교사가 평가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Isquith, Gioia, & Espy, 2004) 평가

자(부모 혹은 교사)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나 훈련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실행기능의 장애를 예측하는데 성공적

인 척도임이 밝혀진 바 있으며(Di Pinto, 2006), 최근에는 국외

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척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Bonillo, 

Araujo Jimenez, Jane Ballabriga, Capdevila, & Riera 2012; Duku 

Executive  
Function 

Peer  
Competence 

Affective 
Parenting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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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llancourt, 2014).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

하였으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로부터 문항 이해도를 

확인하고 평정 기간을 한 달 가량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 주의전환, 작업기억, 계획조직의 4가지 하위요인을 사

용하여 총 53문항이며, 억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제

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전환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작업기억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는 용

량을, 계획조직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능

력을 평정한다.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8, 억제 .97, 주의전환 

.90, 작업기억 .97, 계획조직 .94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 (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J. Kim (2013)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정/

부정성(lability/negativity)과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중 정

서조절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으며,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

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부산, 경남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어린이집 총 17개 학급을 방

문하여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

다.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질문지는 유아편으로 가정에 배부한 후 회수하였고, 유

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또래유능성에 대한 질문지는 각 유

아의 담임교사 17명이 평정하였다. 교사 간 주관적 견해 차이

로 인한 평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거

나 이해가 곤란한 문항이 있는지 교사들로부터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설명을 하였다. 또한 응답의 집중도와 성실도를 높이

기 위해 평정 기간을 한 달 가량 충분히 제공하였다. 배부된 질

문지는 294부였으며, 이 중 262부가 회수되어 약 89%의 회수

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대상이 

적절치 않은 자료를 제외하여 총 241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 Armonk, NY)과 Amos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고,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애

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

행기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r = .15, p < 0.5), 정서조절(r = .10, p < 

0.5), 또래유능성(r = .1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 유아의 실행기능은 정서조절(r = .62, p < 0.1), 또래유능

성(r = .56,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

의 정서조절과 또래유능성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r = .63, p < 0.1). 즉, 애정적 양육행동, 실행기능, 정서조

절, 또래유능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Affec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parenting —

Executive function .15* —

Emotion regulation .10* .62** —

Peer competence .17** .56** .63**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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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able 2와 같다. χ²검증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TLI, NF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χ²값은 167.00(df = 59, p < .001), TLI는 .94, NFI는 .94, CFI는 

.96, RMSEA는 .08, 90% CI [.07, 1.0]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용 가능한 모델로 나타났다.

다수의 문항이 한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은 문항을 그대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

면 구조방적식의 정규분포 위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문항꾸

러미(item parceling)를 통해 3개의 항목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요인부하량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요인부하량의 절대값

이 .50를 넘으면 중요한 측정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K. S. Kim, 

201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Figure 2와 같이 전체 요인부하

량이 .76∼.96로 .50이상이므로 각 측정변인은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TLI, NFI, CFI, RMSEA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χ² df p TLI NF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167.00 59 .00 .94 .94 .96 .08

Table 3
Model Fit Indices for Research Model

χ² df p TLI NFI CFI RMSEA
Research model 167.00 59 .00 .95 .94 .96 .08

Table 4
Path Coefficient for Research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Affective parenting → Executive function .32 .17 .19 2.45 *
Affective parenting → Emotion regulation -.02 -.02 .06 -0.33 ns
Affective parenting → Peer competence .24 .10 .13 1.86 ns
Executive function → Emotion regulation .39 .68 .04 9.86 **
Executive function → Peer competence .26 .20 .10 2.62 **
Emotion regulation → Peer competence 1.27 .56 .20 6.45 **
*p < .05. **p < .01.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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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는 .95, 

NFI는 .94, CFI는 .96, RMSEA는 .08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절한 구조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Table 4와 같다. 연구

모형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직접적 경로가 나타났지만, 애정적 

양육행동 → 정서조절, 애정적 양육행동 → 또래유능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고, 두 모형의 적합도 모두 적절한 구조모형의 기준을 충족

하였다. 두 모형 간 자유도(df)의 차이가 2인 경우, χ²의 임계치

가 5.99보다 작으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Table 5
Comparison of Model Fit Indices

χ² df p TLI NFI CFI RMSEA
Research model 167.00 59 .00 .95 .94 .96 .08
Modified model 170.48 61 .00 .95 .94 .96 .08
Difference 3.48 2

Table 6
Path Coefficient for Final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Affective parenting → Executive function .32 .17 .13 2.47 *
Executive function → Emotion regulation .39 .68 .04 9.95 **
Executive function → Peer competence .29 .22 .10 2.91 **
Emotion regulation → Peer competence 1.27 .55 .20 6.38 **
*p < .05. **p < .01.

Figure 3. The final model: The mediating influence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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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간명한 모델을 채택할 수 있으며(Hong, 2013), 모

형을 설정함에 있어 가능한 간명하면서도 높은 적합도를 보이

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Bea, 2011).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χ²의 차이는 3.48로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유도가 더 크고 간명한 수정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Table 6과 같다. 모의 애

정적 양육행동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에 이르는 경로(β = .17, p 

< .05), 유아의 실행기능에서 정서조절(β = .68, p < .01)과 또래

유능성(β = .22, p < .01)에 이르는 경로, 정서조절에서 또래유

능성에 이르는 경로(β = .55, p < .01)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 최종모형은 Figure 3과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β = .17, p < .05)을 미치고, 유아의 정서

조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기능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β = .12, p < .05)만 미치며, 유아의 또래유능성에도 

간접적인 영향(β = .10, p < .05)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아의 실행기능은 정서조절(β = .68, p < .01)과 또래유능성(β = 

.22, p < .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조절을 통

해 또래유능성에 간적접인 영향(β = .38, p < .01)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또래유능성(β = .55, p < 

.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유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애

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 있어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

절 그리고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양

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또래유능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또래

유능성 발달 간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실

행기능 발달 수준이 높고(Glaser, 2000; Y.-J. Lee et al., 2014), 정

서를 상황에 적절히 조절하며(Chae, 2010; H. R. Lee & Choi, 

2005; H.-Y. Lee & Jang, 2015) 또래유능성 수준이 높다고(Choi, 

2014; J. H. Lee & Moon, 2008; Y. Lim, 2002; Park & Rhee, 

2001)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

과 정서조절(J. Kim, 2013; J. E. Kim, 2012; Song, 2014), 유아의 

정서조절과 또래유능성(Causey & Dubow, 1992; Y. Lim, 2002; 

Noh, 2014)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 상호작용(Akhgar et 

al. 2014; K. Y. Kim & Lee, 2007; Nidia et al., 2014) 간의 정적 상

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또래유

능성 발달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애정

적인 양육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

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있어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

양한 영역의 발달을 함께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 발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EM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ffective parenting → Executive function .17* - .17*
Affective parenting → Emotion regulation - .12* .12*
Affective parenting → Peer competence - .10* .10*
Executive function → Emotion regulation .68** - .68**
Executive function → Peer competence .22* .38** .60**
Emotion regulation → Peer competence .55** - .55**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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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

능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유아의 실행기능을 발달시킴으로

써 이를 통해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

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시키고(Cha, 2015; Hwang & Song, 

2013), 이러한 실행기능의 발달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B. Y. Kim, 2015)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같은 맥

락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E. K. Kim (2010)은 어머니의 정서반

응태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

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정서표

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

아가 대인간문제에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능력을 높

여 또래 유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인지적인 차원에 영향을 줌

으로써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킨다는 Chung과 Lee (2006)의 견

해 또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Woo (2014)에 따르면 가정

에서 유아와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가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해결방

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대처 행

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애정적 양육행동 평정 항목을 보

면 자녀에 대한 정서, 애정 표현, 의견 존중 등에 관련된 내용

이다. 어머니가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하고 유아

의 의견을 수용하고 지지해줌에 따라 유아는 적극적으로 자신

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아는 필

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아 실행기

능을 더욱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극에 대

한 반응을 억제하고 문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로 주의를 전환

하는 유아의 인지적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절

한 대처와 관련되어 유아는 주변의 상황이나 또래에 대한 관

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Akhgar et al., 2014). 따라서 유아가 또

래와 잘 어울리고 적절히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유아

의 실행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인 양육행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이중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목적

에 맞게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환경을 제공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달된 유아의 실행기능 능력은 상

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

침으로써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네 변인을 함께 살

펴본 선행연구가 부재하므로 유사한 맥락의 연구를 살펴보

면, Morris 등(2007)이 삼중구조모델을 토대로 유아의 사회적

인 적응 능력 발달에 양육행동 등과 같은 부모의 특성이 유아

의 정서조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E.-K. Kim과 Song (2007)은 어머니가 유아 자녀의 정서를 인정

하고 애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로 하여금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게 함으로써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 Y. Kim (2015)은 유아

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있어 유아의 실행기능, 자아존중감, 정

서지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을 제

외한 실행기능과 정서지능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미침을 확

인하고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서 인지, 정서적 발달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서지능은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본 연구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

서는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유능성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

기능 발달을 돕고, 유아의 유연한 실행기능은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

아가 또래관계에서 유능성이 높아지는 순차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연하게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상황의 원인 등과 같은 정서적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을 인지적으로 잘 분류하고 수용하여 정

서에 대한 이해가 높고(Eva, Ana, Manuela, & Carla, 2016), 목

표에 방해되는 자극을 억제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능력이 발

달됨으로써 충동적인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고 적절히 조절하

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J. E. Kim, 2012). 정서조절 능력이 높

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다른 또래들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반응을 적절히 조

절하기 때문에 또래들에게 잘 수용되어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이뤄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즉, 또래와 

상호작용 시 갈등이나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자극

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

용이 증가하고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러한 유아의 실행기

능과 정서조절을 발달시킴으로써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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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능 발달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의 정서조절 

과정에서 실행기능의 역할이 크며, 정서조절과 실행기능 간 

유사성이 높은 기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

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Kwon과 Park (2003)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또래 관계에 잘 참여하는 데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또

래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유아 개인적 특성과 양육행동을 동시에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와 연결지어보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

달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영향이 매우 높으므로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만을 놓고 관계를 확인

했다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

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들(Chae, 2010; Davidov & Grusec, 

2006; H. R. Lee & Choi, 2005; Morris et al., 2007)과는 상반되

는 결과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S.-S. Lim, Lee와 Kim (2010)

의 연구, Y. Lim (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

도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간에는 서로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

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 간에 정적상관관계로 보아 

서로 관련성이 있음은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더욱 높은 영향

을 주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

과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정의와 이들을 측정

하는 도구 및 방법에 따른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실행기능 향상에 중

점을 둔 지도 및 개입이 유아의 적절한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실행기능의 급격한 발

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Alexandra

와 Marie-Pascale (2015)은 만 4, 5세 유아의 인지적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여, 외부 자극에 대해 인지

적으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아가 부정

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현대사회에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부모의 양육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조절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

래유능성 간 관계를 유아의 정서조절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을 

통해 인지적 발달과 함께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또

래유능성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능력 향상이 요구됨과 동시에 이러한 유아의 발달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현장 및 가정환경에서 유아의 또래유

능성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관

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이중매개역할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나 또래유

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함에 있어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상

황에 사고나 행동을 적절히 전환하고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능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유능한 또래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또래유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련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이러한 발달

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 또래관리전략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특성이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어머니 양육 관련 변

인을 탐색하여 유아 발달과의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측정 방법에 있어서 양육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

의 발달 관련 변인들은 모두 보육교사에 의해 측정되어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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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높은 상관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측정에 참여한 17학급의 17명의 보육교사 간의 개인 간 차이

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관찰이나 과제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로써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의 

관계만 살펴보았는데 점차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가정 안팎으로 그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버지의 양육 특

성을 함께 다룸으로써 가정 내에서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더욱 폭넓게 살펴보고 유아의 원활한 또래관계를 위한 가정

에서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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